
이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통역인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안 실태 조사1)

by 호모인테르2)

1. 배경

  유명한 이탈리아의 한 격언 “traduttore, traditore(translator, trator 번역하는 
자, 다름아닌 배반하는 자)”처럼 발화자의 메시지를 ‘배반’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옮
기는 행위는 팽팽해지다를 의미하는 Stringer라는 라틴어에서 스트레스의 어원이 비
롯3)되었듯이,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팽팽해지며 긴장이 되는 행위이다. 특히나 
발화자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하나를 ‘듣고’ 있고, 의료 진료나 난민 심사와 같이 한 
사람의 생명, 운명과도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매 순간순간이 그와 같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공공서비스 
통역4)의 현장은 복합적인 요소들(삼자통역, 비대칭성, 역할의 모호성 등)이 얽혀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유럽 6개국 대략 300명의 공공서비스 통역인(Public Service Interpreters: 
PSI)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Baistow, 2000)에서 응답자의 반 이상(55%)이 업무와 서
비스 이용자의 상황으로부터 ‘중요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의료세팅 내에서 근무하는 통역인의 업무에 대한 관점과 경험의 연구(McDowell, 
Messias & Estrada, 2011)’에서 미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3개 주의 의료세팅에서 일
하는 27명과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의료세팅에서 통역의 신체 정서적 부정적 영향을 
주요한 테마 중 하나로 확인하였다. 한국과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도 매우 비슷한 
배경을 가진 아일랜드의 지역사회통역인 26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연
구(Daiva Guntienė, 2014)의 경우에서도 통역인의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주요하
게 언급하며 통역의 과정 역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 분석과 감정적 반응을 다루지 
않고서는 논의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공공서비스 통역인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인 영향과 그 
요인에 대한 문헌들을 찾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거
의 전무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공공서비스 통역인들을 대상(18명)으로 한 설문조사
를 통해 국내 공공서비스 통역인들의 스트레스 경험과 그 요인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
다. 

1) 이번 조사는 2021.7.10., 7.14~15. 각각 1-day(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2-day(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로 진행된 공공서비스 통역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호모인테르의 심리정서적 지원 워크숍
을 위한 사전 설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2018년도 결성된 호모인테르[Homointer]는 2019년 서울시 NPO비영리스타트업 3기로 활동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정교화하여 문화다양성과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난민 이주민을 위한 통역을 위해 노
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3) https://www.cairn.info/le-stress--9782130564881-page-3.htm
4) 국제표준(ISO 13611)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접근과 관련된 언어 간 소통 상황에서 이루

어지는 양방향 통역”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사회통역의 범주를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보
험 거래 등의 비즈니스와 종교기관, 재난구호 등의 민간 서비스 영역까지 포함시켰다(이지은, 2015).



2. 설문조사와 결과

  설문은 크게 3가지 영역, 참여자 정보 및 사전 교육, 업무 시 경험할 수 있는 스트
레스 요인과 통역에 미치는 영향, 대처 방법 및 관리로 구성이 되었다.5) 대상은 공공
서비스 통역인으로 이번 설문에는 호모인테르의 마음 돌봄 워크숍6)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총 18명이 참여하였다.

1) 참여자 정보 및 사전 교육
  참여자 모두 이주 배경을 가진 통역인들로, 전원이 여성이며, 한국어 외에 베트남
어 사용자가 총 참여자의 반(9명)을 차지하였다. 이어 러시아어(러시아어 사용자 중 
동시에 우즈베크어 또는 키르기스어를 사용하는 통역인도 있었음), 중국어, 타갈로그
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사용자가 있었다.

<표1> 참여자 기본정보

   통역경험 관련해서는 10명이 5년 이상이라 체크하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반대로 단지 2명(1명은 통역경험 없음)만이 통역경험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에 따라 통역경험이 전무한 1명의 참가자 외에는 모두가 통역 관련 사전 교육을 

5)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ffects of Community Interpreting (Baistow, 2000)
6) 각 워크숍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통역인의 윤리와 자기돌봄’(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 

활동가 마음건강 워크숍’(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두 워크숍 모두 공통적으로 공공서비스 통번역(활
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심리정서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
다. 

항목 응답 비고 항목 응답 비고

응답자수 18명 조사방식 설문

통역경험
10명(5년 

이상)
2명(1년 미만) 연령 14명(30대) 나머지는 40대

사용언어

9명(베트남어)

3명(러시아어)

2명(중국어)

러시아어 2명 중복응답(우즈벡, 키르기스어)
각 1명(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우즈벡, 키르
기스어, 몽골어)

통역관련
사전교육

/
교육내용

17명(있음) /
10명(의료 또는 경찰, 법률)

기타 응답(상담 통역,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역업무, 

순차통역 자세 등)

스트레스 
관리교육

15명(없음)

3명(있음:
CS 강사,

콜센터 교육으로 
진행)



이수하였고, 사전 교육의 분야로는 의료와 법원 통역이 10명(경찰철 통역 교육 포함)
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공공서비스 통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내
용의 중요성이나 수요 그리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서도 관련 교육의 경험 차원
에서도 법정통역과 의료통역에 해당하는 답변이 많다는 점을 이번 설문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에 스트레스 관련 교육의 경험 유무에 대한 항목에서는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없다고 답을 하였고,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한 경우는 CS강사나 다누리콜센터에서의 교
육으로 ‘통역인’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업무 현장에서 고객 응대의 차원 또는 감정소
진예방 프로그램으로 ‘상담원’에 그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서비스 통역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요인과 영향
  ‘통역인으로서 활동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라는 문항에 15명(83.3%)
의 응답자가 ‘종종’또는 ‘자주’라 응답하였고, 빈도에 대해서는 12명(67%)가 ‘보통’으
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었다. 2명(11%)의 응답자는 ‘높음’이라고 체크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주된 스트레서(Stressor, 스트레스원)7)로 작용하는지 살펴
보면(복수응답), 가장 많은 응답은 바로 ‘어려운 용어와 단어들’(23.1%)8)로서 언어적
인 역량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언어 스타일(공
식/비공식, 방언 등)’ 역시 5명(9.6%)이 체크를 하며 언어적인 측면에서 오는 압박감
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언어적인 측면 외에 ‘발화자(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
도’, ‘강도 높은 감정적 상황들(술 취한 사람, 아동, 가정 폭력 피해자 등)에서의 통역’
의 경우 총 19.2%(각각 7.7%, 11.5%)가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응답하며 공공서비스 
통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내용과 관련된 점 역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위와 같을 때, 그러한 상황(통역 업무 관련)에 계속 노출이 
되거나 하였을 때 통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복수 응답)은 대단
히 중요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하여 단지 16.7%만이 스트레스가 자신의 업무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다. 또한, 55.6%9)은 신체화(근육의 긴장, 불면증, 두
통)로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통역 내용이나 상황 관련, 매우 감정적이거
나 외상적인 상황에서의 경험과 영향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 대해 참여자들은 ‘공
감한다’, ‘짜증 난다’, ‘잊으려고 노력한다’,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에 각각 
11.8%(피로감을 느낀다는 9.8%)10)의 응답수를 보이며 정서, 인지, 신체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공서비스 통역인으로서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Coping)과 기관의 지원

7) https://www.cairn.info/le-stress--9782130564881-page-3.htm
8) 응답수로 보면, 어려운 용어와 단어들/총 응답수 = 12/52
9) 응답수로 보면, 신체화 증상 응답/총 응답수 = 10/18
10) 응답수로 보면, 공감한다/총 응답수 = 6/51 ; 피로감을 느낀다/총 응답수 = 5/51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는 주로 감정적/관계적(음악, 친
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 함께 여행, 재밌는 예능 보기), 신체적(맛있는 음식, 수
면, 신나는 음악에 댄스, 걷기) 측면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그냥 참는다”, 
“잊으려고 노력한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로 답을 하며 다소 수동적인 대처 방법만
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도 3명이 있었다.11)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나’란 항목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설문 참여자 전원이 ‘없다’라
고 답을 적은 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15명(83.3)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였다. 통역 
수행 능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역시 참여자들의 15명(83.3%)이 관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제언
  본 설문을 통해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상황으로 언급된 상황을 몇몇 살펴보자면 다
음과 같았다: “부부 상담 통역을 진행할 때,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담가가) 묻
는 질문에는 대답 안 함” / “발화자들간 권력의 비대칭한 상황(의사와 환자 등)”, “병
원 원무과 직원들의 부정적인 태도“ / “심하게 아픈 사람”, “통역이 아니라 상담가로 
생각하고 종종 부탁하거나, 상담을 원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으며 그 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던지, 책임을 묻는 다던지 행동이 따를 때” / “모르는 단어”, “빠른 속
도로 전달하는 것”
  통역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이라는 기본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 
외에도 ‘발화자 간의 갈등’, ‘통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감정적인 상황’ 등 인간관
계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처럼12) 공공서비스 통역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통역인 역시 경험하고 있으며, 통역 수
행 능력과 신체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응답자의 대다수가 스트레스 관련 교육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간극을 매워
주는 공공서비스 통역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서비스이기에 마치 그
림자처럼 존재하는 통역인들이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갈등과 딜레마의 순
간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전반적인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노동자의 현 처우13)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조사는 호모인테르의 마음돌봄 워크숍에 참여한 참가자 위주로 설문을 진행하여 
많지 않은 인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참여자들을 
경험을 청취 수렴할 예정이며, 이주민을 위한 통역인 외에도 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

11) 3명의 경우 통역인으로 활동간 스트레스 경험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각각 “종종”, “종종”, “자주”라 
답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에는 각각 “보통”, “보통”, “낮음”으로 응답하였다. 
통역 경력은 모두 5년 이상이었다.

12) COMMUNITY INTERPRETING AND THE STRESS FACTOR (Guntienė, 2014)
13) https://url.kr/cp8htg



스 통역인의 스트레스 경험 역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교육과 심리정서지원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이번 결과가 현
장에서의 공공서비스 통역인들의 스트레스 관련 경험과 필요한 지원의 공백을 잘 보
여주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며, 궁극적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공
서비스 통역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마음돌봄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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